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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용차량 배려 스티커 배부
-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용차량을 표식할 수 있는 스티커 지원 -

- 무궁화 모티브의 다섯 꽃잎은 장애인·고령자·임산부·영유아 동반자·함께하는 시민을 의미해 -

-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고 상호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유도 목적 -

인천광역시는 교통약자 이용편의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「장애인 

등 교통약자 이용 차량 배려 스티커」총 5,200매(2,600명 분)을 배포

한다고 밝혔다. 

스티커의 지원 대상은 인천시 거주 장애인·고령자·임산부·영유아 

동반자 등의 교통약자 명의의 등록차량이다. 

지난해 시범 운영한 결과 시민들 사이의 긍정적 반응을 바탕으로, 올

해는 스티커 수량을 늘려 관내 장애인·노인·영유아 대상 복지시설

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배부할 예정이다.

장애인 차량은 별도의 표식이 있어 인식이 쉬운 편이지만, 고령자·

임산부·영유아 동반자 등의 교통약자 이용 차량은 이를 알 수 있는 

표지가 없는 실정이다. 

따라서 도로에서 교통약자가 이용하고 있는 차량을 일반 운전자들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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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었다.

이에 따라 시는 전임 장애인복지과장의 아이디어로, 장애인 뿐 아니

라 모든 교통약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

는 스티커를 제작‧배부하게 됐으며, 올해는 시 소유 지식재산권(디자

인) 특허 출원까지 진행 중이다. 

시는 이를 바탕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고 성숙한 

교통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 설 방침이다. 

단순히 장애인만을 규정짓는 디자인이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

두 사용할 수 있는 범용 디자인으로 스티커를 제작해, 장애인에 대한 

차별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킨다는 계획이다.

스티커의 디자인은 무궁화를 모티브로해 다섯 개의 꽃잎으로 구성됐

으며, 꽃잎 각각은 장애인·고령자·임산부·영유아 동반자·함께하

는 시민을 의미한다. 

스티커는 주행 중과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는 반사 재질로 제작되

며, 사용자는 스티커를 차량 전방 왼쪽 보닛 위와 차량 후방 뒷유리 

오른쪽 상단에 각각 1매씩 부착하면 된다.

임동해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“해당 스티커 부착 차량을 보신 시민분

들께서는 차선 변경이나 주차 상황에 기다려주는 등의 배려에 동참해

주시길 바란다.”며 “앞으로도 인천시만의 특화된 장애인 복지 정책

을 위해 힘쓰겠다”고 말했다.

<사진> 교통약자 스티커 이미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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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약자 이용차량 배려 스티커 부착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

교통약자 이용차량 배려 스티커 부착부 + 설명부


